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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보은에 송어류·연어류
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

- 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 조성 등을 통해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송어류 및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

조성 사업자*로 충청북도 보은군을 선정했다.

  * (사업명) 송어류·연어류 양식 산업화사업 / (사업기간) ‘24~’26 / (주요시설) 스마트 

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제품개발시설 등

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은 서울, 대전, 세종 등 인접 대도시와

생활권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우수하여 송어류·연어류의 유통·판매 측면에서

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. 또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양식기술

공유체계 및 특허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

높은 점수를 받았다.

보은군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, 2026년까지 총 사업비

198억 원(국비 59억 원)을 투입하여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를 구축할 예

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송어류·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

훈연제품,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

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어촌연안 활력제고방안 발표 시

밝혔던 것처럼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

으로 지원해 나가겠다.” 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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